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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죄의 원인을 생각하며 회개했습니다. 제 뇌는 자꾸 원래의 제가 좋아서 편하게만 행

하려고 했습니다. 정신으로 잡고, 마음으로 잡아도 관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자

께서 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 성자의 말씀 *

네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마음, 생각의 범위가 

한 그릇만 하다 하자. 

그러면 그 그릇에 담긴 것만 다스릴 수 있다. 

뇌를 훈련시키는 것이란 

네 마음의 그릇, 다스릴 수 있는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다. 

뇌를 훈련하지 않으면 

그 그릇에 있는 것만

네 뇌가 인지하고 다스린다. 

고로 다른 것들은 타의에 의해 다스려진다.

뇌에 정보는 어떻게 가느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함으로 

정보가 생성된다.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 

손으로 직접 느끼는 것, 

배가 고픈 것 모두 정보다. 

뇌가 이 정보를 받아들여 

흡수하는데 드는 시간은 

‘순간’이다. 

땅의 언어로 표현할 단위가 없다. 

뇌는 받아들이자마자 이 정보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액션을 취한다. 

이 액션은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것이다.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면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행복’을 느끼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든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정보라면 

뇌의 명령으로 위산을 분비시켜 

음식이 들어갔을 때 

위를 보호하기를 대비한다. 



안 좋은 것을 보고 듣거나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육으로는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좋지 않음을 겪게 된다.

정보를 받아들여 즉각 반응하는 뇌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에 맞는 호르몬 방출을 한다. 

이것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어떤 일이 하기 싫은데 

꼭 해야 하는 일일 때, 

이 마음을 고쳐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일을 두고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 

뇌에서 즉각 그에 맞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러면 마음이 작용한다. 

‘아, 정말 하기 싫다. 하지 말자.’한다. 

뇌의 생물학적 활동으로 

네 마음이 생긴 것이다. 

이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기 싫은 일을 두고 뇌에서 받아들였고, 

그에 맞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마음이 생겼다. 

하기 싫다는 마음이 생겨 더 하기 싫어졌을 때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이다. 

‘아니야, 이건 내가 기뻐 즐거워서 해야 하는 일이지. 

어차피 해야 할 거 생각을 바꾸자.’

이렇게 생각하면 뇌는 또 

이에 맞는 호르몬을 방출한다. 

‘할 수 있다’ 호르몬 티로트로핀이다. 

이렇게 이미 결정된 뇌의 작용, 마음이라 하더라도 

자꾸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 다시 뇌를 속여 

좋은 호르몬을 방출하게 하고, 

좋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뇌는 비슷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안 좋은 마음에서 자꾸 좋은 마음으로 

길을 돌렸던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아예 생각 자체가 

‘하기 싫은 일이 아니야. 

기쁜 일이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 100퍼센트 뇌를 고치는 방법이다.



새벽에 못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고치지?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뇌가 그에 맞는 호르몬을 방출하게 유도하여라. 

‘그래, 새벽은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야. 

꼭 일어나자’생각한다. 

수많은 호르몬 중에 

‘하자, 하자’ 호르몬 

도파민을 계속 방출하게 해. 

그러면 일단 마음 100퍼센트다. 

마음이 100퍼센트라도 뇌에서는 

수십 년 간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 

뇌의 기억이 다시 호르몬을 방출한다. 

‘그러다 죽는다’라는 호르몬이다. 

그러면 너는 편도체에 의한 

생리적 호르몬에 이끌려 가지 말고, 

다시 자극을 주는 것이다. ‘

안 죽는다’라는 호르몬을 배출하여라.

처음에, 힘들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뇌가 다시 생각한 것들을 받아들여, 

이제 새벽에 일어날 때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었지.’인식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대신,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이것이 근본적인 뇌 고침이다.

사람의 뇌는 물체지만 사용하기에 따라 

선생처럼 우주를 다스릴 수도 있고, 

자기 환경, 자기 주관권, 자기 그릇을 

못 벗어날 수도 있다.

네가 인식하고 있는 것 하나하나 

모두 바꾸어라. 

행함으로 바꾸고, 생각으로 싸워 이겨라. 

이렇게 뇌를 고치기까지 

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 완벽히 고쳐진다. 

그러나 고쳐진 후에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십상이니, 

아예 다른 뇌로 바꿔 버려야 안 돌아간다.

이성에 대한 생각과 마음도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다. 



자극이 왔을 때, 

호르몬 방출 반응이 있다고 했다. 

호르몬 방출은 곧 육적 반응이다. 

육적 반응이 올 때 

너도 빛과 같은 속도로 

네게 다시 자극을 주어라. 

아예 안 한다고 생각하면 

이 생각이 강해서 쉽다. 

이성 생각이 날 때 즉각 다른 생각으로 

뇌에 자극을 주고, 건전하게 반응하여라. 

한 기간을 두고 반복하면 

이성 생각 자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생각이 나더라도 희미하고, 

뇌가 기억하지 못한다. 

안 좋은 것에는 뇌를 바보로 만들고, 

좋은 것에는 뇌를 천재로 만들어야 한다. 

뇌를 영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뇌를 영적으로 만드는 것은 

늘 나 성자에게 묻고, 

나 성자 생각대로 네가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네 뇌가 만들어진다. 

만들어진 뇌는 생각 자체가 다르고, 

주관권 자체가 다르다. 

영적 주관권이다. 

고로 나 성자와 바로 통하고, 

선생과 바로 통하는 것이다. 

모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육신의 행함으로 휴거된다. 

육신의 행함은 뇌가 다스리고, 

뇌의 작용인 마음이 다스린다. 

고로 네 행함의 근본을 아예 고치자. 

싫다고 생각한 것도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뇌다. 

계획적으로 세밀하게 뇌를 치료하다 보면 

300선의 뇌로 만들어진다. 

곧 그런 행함이 되고, 삶이 되어 휴거된다. 

선생이 뇌의 근본에 대해 조건 세워 알려 줬으니 

올 해, 꼭 하여 휴거되어라. 

네 뇌의 근본자, 

뇌 전체에 잠재된 자 성자다.


